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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신체자존감과 가정환경 변인, 어머니의 양육방법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모-자녀 의사
소통 문제를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며 모 심리적 통제가 모-
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초등학교 
아동 195명(여 102명, 남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SPSS PROCESS를 사
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부적 관
계를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부분 매개하였다. 이 때 모 심리적 통제는 모-자녀 의사소
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 심리
적 통제가 낮을 때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부적 매개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라는 가정환경 요인이 어머니
와 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의을 설명하며,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어머
니의 부정적 양육방법에 따라 어머-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가 더욱 
부정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학령 후기 아동, 신체자존감, 부부갈등, 모-자녀 의사소통, 모 심리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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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존감은 자기개념의 정서적 영역으로 타인이 자
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지각할 때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Leary & Downs, 1995). 
자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영역에 근거하고 평가 
영역에 따라 학업 자존감, 사회 자존감, 정서 자존
감 그리고 신체자존감 등으로 나뉜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이 중 신체자존감
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존감
의 외모 영역이다(Mendelson, Mendelson, & 
White, 2001). 신체자존감은 가장 초기에 발달하
는 자존감으로(Williams & Currie, 2000)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 자존감과 상관이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Padin, Lerner, & Spiro, 1981; von 
Soest, Wichstrøm, & Kvalem, 2016)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Nelson, Kling, Wangqvist, 
Frisén, & Syed, 2018). 에릭슨은 자아정체성을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여기는 느낌이라고 일컬었
는데(Erickson, 1968) 이는 신체자존감이 가장 
원초적인 자존감으로 다른 자존감 영역의 근간이 
됨을 의미한다.

학령 후기/초기 청소년기는 신체 변화를 겪으며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
의 외양을 신경 쓰기 시작하며(방경숙, 채선미, 김
지영, 강현주, 2012) 신체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
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신체자
존감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부부갈등이라는 가정환
경 변인,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변인인 의사소
통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 간 관계
를 연구하고자 실시되었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발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지만 전반적 자존감 발달에 대한 문헌을 통해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존감은 개인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김순규, 
2012). 특히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
는 사회적 장으로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
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haffer, Lucas, & 
Richters, 1999).

부부갈등은 아동의 전반적 발달, 특히 자존감 발
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 변인이다
(Amato, 1986; Pawlak & Klein, 1997). 부부갈등
이 잦을 때 아동은 불안해 하며 부모와 물리적 거
리를 두는 철회 행동을 보였고 정서 영역과 신체 
외모 영역에서 자기 표상에 부정적이었다(Silva, 
Calheiros, & Carvalho, 2016).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 자존감 및 신체외
모 자아상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박
영림, 최해림, 2002). 

가족 스트레스 모형에 따라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기제를 보면, 부부의 문
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갈등도 
증가하여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Conger et al., 2002). 이처럼 부부갈등은 부부갈
등의 영향을 받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변인을 거쳐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Siffert, Schwarz, & Stutz, 2012). 

부부 간 갈등이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
이고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고 부모와 자녀 간 대화 
빈도는 감소하였다(Grych & Fincham, 1990).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자녀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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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덜 반응적이라고 지각했으며, 어머니는 스트레
스를 더 많이 느껴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떨어지
고 그 결과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
소통의 질이 좋지 않았다(Sturge-Apple, Gondoli, 
Bonds, & Salem, 2003). 

아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Dix, 
1991).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아동은 
자신이 부모에게 이해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
각하여 자존감이 높아졌다(Cava, Buelga, & 
Musitu, 2014). 반면 아동이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부모로부터 수용 받기보다 비난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아동의 자존감은 낮아졌다(장해순, 강
태완, 2005).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전반적 자존감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자존감과도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은 가족 구성원끼리 유대가 돈독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신체상과 높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방경숙 등, 2012). 미국 청소
년 대상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동은 높은 신체 불만족
과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Ackard, Neumark- 
Sztainer, Story, & Perry, 2006).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사고, 자기표현, 정서, 애
착 관계와 같은 심리,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대표
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이다(Barber & Harmon, 
2002). 심리적 통제를 행사하는 부모는 아동의 정
서적, 심리적 필요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위협
을 가하고 아동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표현

을 억누른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모와 부를 구분하지 않고 실
시되었으나,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Barber, Bean, & 
Erickson, 200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버지
의 심리적 통제보다 아동의 전반적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였다(우미경, 박영신, 201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만을 연구하였다.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머니와 아동이 주체가 되
는 상호작용 변인이라면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가 
주체가 되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
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양육행동과 신체자존감에 관한 문헌은 전반적 
자존감 문헌과 차이가 있다. 7-12세 아동 대상 연
구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반응적 양육행
동은 전반적 자존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
였으나 신체자존감은 예측하지 못하였다(Taylor, 
Wilson, Slater, & Mohr, 2012). 대학생 대상 연
구에서도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신체자존감
을 예측하지 못하였다(Markham, Thompson, & 
Bowling, 2005). 그러나 다른 대학생 대상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대생의 신체자
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Sira & 
White, 2010). 이와 같이 양육행동과 신체자존감의 
비일관적인 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신체
자존감을 예측하는 조절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반적 자존감과 양육행동 문헌에 따르면 모 
심리적 통제는 아동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
하게 하여 자신감을 잃게 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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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자아개념 발달을 방해한다(추상엽, 임성문, 2008; 
Steinberg, 1990). 또한 Spillover 가설(Erel & 
Burman, 1995)에 따르면 부부갈등에서 생긴 부
정정서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어 양육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부부관계의 질은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일 수 있다(Siffert, 
Schwarz, & Stutz, 2012). 정리하자면 모 심리적 
통제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과 신체자존감
의 관계를 조절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고, 동시
에 모 심리적 통제가 매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
쟁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
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모-자녀 의
사소통 문제가 매개하고,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
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부적관계를 조절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모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
존감의 부적 관계의 강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모 심리적 통제를 조절
변수로 한 조절된 매개모형이며(그림 1), 경쟁모형
으로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모 심리적 통제 각각을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
감을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2).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195명(여 102명, 남 93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
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아동의 신체자존감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1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아동의 평균 연
령은 11.54(SD=.05)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58(SD=3.28)이었다.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결혼 
114명(75%), 별거 4명(2.6%), 이혼 2명(1.3%), 남
편 사별 2명(1.3%), 무응답 30명(1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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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하고 권영옥
과 이정덕(1997)이 번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부부갈등 척도(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여부, 위협 등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아동이 부부갈
등에 자주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부갈등 빈
도 하위척도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부모
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Likert식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빈번함을 의미
한다.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모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와 Silk, Morris, 

Kanaya와 Steinberg(2003)가 개발하고 Wang, 
Pomerantz와 Chen(2007)이 18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설경옥, 경예나와 박지은(2015)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 행동에 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예: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나에게 차갑게 대하신다).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 심리적 통
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경
옥 등(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는 Barnes와 Olson 

(1982)이 개발하고 민하영(1992)이 한국어로 번안
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의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
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두 하위 영역에 각 10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엄마
께 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Likert식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모와의 의사
소통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민하영(1992)이 남
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아동의 신체자존감
아동이 보고한 신체와 외모에 대한 태도 및 감정

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Mendelson과 White(1993)의 신체자존감 척도
(The Revised Body-Esteem Scale)를 설경옥, 박
선영과 박지은(2016)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인 외모 신체
자존감(예: 나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맘에 든다), 
체중 신체자존감(예: 나는 내가 더 날씬했으면 좋
겠다), 타인평가귀인 신체자존감(예: 나는 남들에게 
내 외모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걱정된다)으로 구성
된 2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3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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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부부갈등 -
2.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53** -
3. 모 심리적 통제 .25** .54** -
4. 아동의 신체자존감 -.39** -.49** -.21** -

평균(M) 12.58 25.32 49.3 44.65
표준편차(SD) 5.16 8.25 13.87 7.10

**p<.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52)

도로 평정하였다(1=전혀 아니다, 2=보통이다, 3=매
우 그렇다). 외모와 체중 및 신체상에 불만족을 나
타내는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의 높은 신체자존감을 나타낸다. 성인 초기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설경옥 등(2016)의 연구에서 외모 
신체자존감과 체중 신체자존감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SPSS의 PROCESS 
(ver.3.2.01)(Hayes, 2013)를 이용하여 다음의 절
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
뢰도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
고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
째, 주요 변수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
았다. 셋째,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모 심리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
기 위해 James와 Brett(1984)의 제안에 따라 단계
적 접근법을 실시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먼저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가 모 심리
적 통제 수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신
체자존감에 대한 부부갈등의 주효과를 검증함과 동
시에 매개된 조절모형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음
으로 조절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 심리적 
통제 투입에 따른 매개효과의 변화, 즉 조절된 매
개효과의 유의성과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
다.

결  과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부갈등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강한 정적 상관(r=.53, p<.01)을 그리고 아동의 신
체자존감과는 부적 상관(r=-.39, p<.01)을 나타냈
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는 아동의 신체자존감과 
부적 상관(r=.-49, p<.01)을 그리고 모 심리적 통
제와 강한 정적 상관(r=.54, p<.01)을 보였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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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아동의 신체자존감 종속변수 :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B SE t B SE t
부부갈등 -.20 .08 -2.56* .53 .07 8.12***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38 .08  -4.77***

*p<.05, ***p<.001

표 2.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수 :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종속변수 : 아동의 신체자존감

B SE t B SE t
상수 -.00 .07 -.07 -.11 .08 -1.39

부부갈등 .53 .07  7.87*** -.22 .08  -2.69**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46 .10  -4.73***

모 심리적 통제 .07 .08 .80
의사소통 문제 ×  심리적 통제 .18 .07 2.43*

*p<.05, **p<.01, ***p<.001

표 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신체자존감과 약하지만 유의
한 부적 상관(r=-.21, p<.01)을 보였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사이에서 모-자녀 의사소
통 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2) 부부갈등
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
측하였고(B=.53, p<.001),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는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
였다(B=-.38, p<.001).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 5,000개로 부스트래핑
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28이었다. 95% 

신뢰구간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434, 
-.156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자녀 의사소
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
인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을 모-자녀 의사소통이 매
개하는 모형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신체자
존감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각 경로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부갈등은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
적으로 예측했고(t=-2.69, p<.05), 모-자 의사소통 
문제는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으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50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2, No.4, 2019 journal.baldal.or.kr

그림 3.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

모 심리적 통제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1SD -.34 .09 -.53 -.17

M -.24 .07 -.38 -.12
+1SD -.15 .06 -.28 -.03

주. Boot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Boot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
서의 상한 값

표 4.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며(t=-4.73, p<.001),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모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했다(t=2.43, 
p<.01).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가 어떤 값에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
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는 모 심리적 통제의 수준
이 +1SD 일 때(t=-2.52, p<.05), 평균일 때
(t=-4.72, p<.001), -1SD 일 때(t=-4.86, p<.001) 
모두 유의하였으나, 모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모
-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부적 
관계의 강도가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해 부스트래핑 검정을 실행
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9(SE=.04)로 95% 부스트래핑 신뢰
구간(.020, .183)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음으로는 모 심리적 통제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
효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검
정을 진행하였다. 모 심리적 통제 –1SD 수준과 
평균, +1SD 수준에서 모두 부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
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신체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
과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간접효과는 모 심리적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그 강
도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1SD=-.34, M=-.24, 
+1SD=-.15).

경쟁모형 검증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모 
심리적 통제 각각을 매개로 신체자존감을 예측하는 
경쟁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부갈등은 아동의 신체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B=.-21, p<.05) 그리
고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
측하였고(B=.53, p<.01)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는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
다(B=-.42, p<.001). 부부갈등은 모 심리적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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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쟁모형 결과

그림 4. 연구모형 결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B=.24, p<.01), 모 
심리적 통제는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
았다(그림 5).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추출 표본 수 5,000개의 부스트래핑 분석을 실시
한 결과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616, -.228
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 심리적 통
제의 매개효과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
시한 결과 신뢰구간(-.091, .238)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쟁모형은 
기각하고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 형성의 주요 발달과업이 
시작되는 학령 후기/초기 청소년기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의 정서적 영역인 
자존감, 그중에서 신체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가정
환경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 변인에 대해 연구하
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모-자
녀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며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
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이 모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여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경쟁모형으로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
제 그리고 모 심리적 통제 각각을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예측하는 모형 또한 검증하였다. 검
증 결과, 경쟁모형은 기각되었고 연구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구체적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를 모-
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신체자
존감은 낮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부갈
등과 아동의 자존감이 부적 관계가 있다는 Amato 
(1986)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자존감이 아닌 신체자존감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자존감이 전반적 자존감의 한 
영역이고 두 변인이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자녀 의사소
통 문제가 심할수록 아동의 신체자존감이 낮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아
동이 높은 신체 불만족과 낮은 자존감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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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Ackard et al., 2006)와 일치한다. 종
합하자면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 환경이 아동의 
신체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
부갈등의 당사자인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
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아동의 신체
자존감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된다.

가설대로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예측할 때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
계를 조절하였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
과는 모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1SD 일 때, 평균
일 때, -1SD 일 때 모두 유의했다. 그러나 모 심
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
체자존감의 관계가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
의 관계는 모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가설과는 다르게 모 심리적 
통제가 -1SD일 때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
자존감의 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
절효과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모 심리적 통제가 
평균과 1SD 수준 모두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와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상승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모-자녀 의사소통문제가 매개하였다. 이 때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법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하였는데,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약할수록(-1SD) 모- 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부적관계는 
더욱 강해졌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에서 모-자 의사소통 문제의 매

개효과 크기가 더 작았다고 해서 심리적 통제의 부
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 방식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모
-자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
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심리적 통제는 대표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
수록 아동은 부모와 단절감을 느끼고(이미진, 김지
신, 조희원, 2018)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도록 
돕는 정서조절능력도 손상된다(김유리, 김희정, 
2013). 둘째, 다른 가능성으로 심리적 통제는 낮지
만 어머니와 의사소통 문제가 많은 경우 상반된 메
세지가 아동에게 혼란을 일으켜 더욱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긍정적이지만 부모의 심리
적 통제가 높을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더 낮았다
(Givertz & Segrin, 2014). 끝으로 모-자녀 의사소
통 문제가 많고 모 심리적 통제가 낮은 경우는 어
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여하지 않는 ‘방임’의 상
태를 반영하여 신체 자존감이 더 낮아진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자아정체성 발달이 시
작되는 학령 후기/초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가장 원초적 형태인 신체자존감을 연구한 
것이다(Erickson, 1968). 그동안 부모-자녀 관계와 
신체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 초기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회상 연구이거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섭식장애에 대한 병리적 연구
가 대부분이었다(Fuemmeler et al., 2012).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자존감은 주로 체중
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Blashill & Wilhelm, 
2014; Tremblay, Zecevic & Larivière, 2011). 
신체자존감(Mendelson, Mendelson, &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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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은 자존감 하위 영역들 중 가장 먼저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자존감 및 자아정체성 발달을 예
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Nelson et al., 2018) 신
체자존감을 예측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았으나,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가정환경
과 모-자녀 관계로 설명한 의의가 있다.

자존감의 초기 형태이자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
의 전반적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는 신체자존감
(DuBois, Tevendale, Burk-Braxton, Swenson, 
& Hardesty, 2000; Lerner, Iwawaki, Chihara, 
& Sorell, 1980; Tiggemann, 2005)과 가정환경 
변인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변인에 대한 연구는 아
동양육과 상담 개입에 실제적인 함의가 있다. 부부
갈등은 어머니와 아동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인 의사
소통 문제를 일으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낮추기도 
했으나 부부갈등 자체도 아동의 낮은 자존감을 예
측하였다. 부부갈등은 당사자인 어머니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아동이 
갈등 상황을 내재화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은 부부
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부모의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부모는 그 스트레스를 전가할 것이 아니
라 상황에 대한 설명, 아동의 욕구에 더 민감한 양
육방법과 의사소통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연구이자 횡단 연구
로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방향성 및 
발달궤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학령 후기는 
다양한 발달 영역을 비롯하여 급격한 신체적 변화
를 겪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종단적으로 아동의 신체자존감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의 한정성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의 아동과 그 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
속연구에서는 표본이 대표성을 갖도록 표집하여 연
구 결과를 반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경쟁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형이므로 연구 대상
을 확대하여 경쟁모형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에 대해 아동보고만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통제
는 아동의 개인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아동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정서적 
학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나(Donovan & 
Brassard, 2011), 동양 문화권의 아동은 부모의 
통제를 사랑으로 해석하여 서구 문화권 아동에 비
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덜 받았다
(Pomerantz & Wang, 2009). 부부갈등 또한 아동 
보고로 측정하여 실제적인 부부의 갈등 수준과 불
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 보고를 포
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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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body esteem among children in late childhood. A total sample of 
195 5-6th grade children (102 girls) completed a survey, showing that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body esteem.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partially mediated this link. This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on body esteem through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was moderated by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The children who perceived less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ere more likely to have low body esteem when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s 
occurred more frequently. Our findings imply that marital conflict might lead to problematic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and that children might internalize negative 
messages that they received when they evaluate their self-image. Moreover, mothers’ 
maladaptive parenting may exacerbate the link between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children’s body esteem.

Keywords: late childhood, body esteem, marital conflict, mother-child communication, psychological 
controlling


